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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대통령 

 

내곡동 

 

사저 

 

매입의혹 

 

사건의 

 

엉터

 

리 

 

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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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대통령 

 

내곡동 

 

사저 

 

매입의혹 

 

사건의 

 

엉터리 

 

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10

 

월 8

 

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대통령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 

 

사건의 

 

검찰 

 

수사 

 

결과와 

 

관련하여, 

 

당시 

 

토지거래 

 

실무를 

 

담당한 

 

청와대 

 

경

 

호처 

 

직원을 

 

배임죄로 

 

기소할 

 

경우에는 

 

대통령 

 

일가를 

 

배임에 

 

따른 

 

이익의 

 

귀속자

 

로 

 

규정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부담스러워 

 

기소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부담스러워 

 

검찰 

 

본연의 

 

직무를 

 

유기하고 

 

범법자들을 

 

불기소

 

처분한 

 

사실을 

 

실토한 

 

것이다. 

 

최교일 

 

지검장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자 

 

검찰은 

 

발

 

언의 

 

취지가 

 

잘못 

 

전달되었다면서 

 

해명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였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인바, 

 

검찰의 

 

변명을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  

 

앞으로 

 

내곡동 

 

특검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검찰이 

 

대통령 

 

일가를 

 

봐주기 

 

위해 

 

엉

 

터리로 

 

수사하고 

 

권한을 

 

자의적으로 

 

남용하였다는 

 

사실을 

 

샅샅이 

 

파헤쳐 

 

주기를 

 

기

 

대한다. 

 

검찰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고 

 

수사팀을 

 

엄중 

 

문책하고 

 

국민

 

들에게 

 

사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실 

 

수사를 

 

총괄 

 

지휘한 

 

최교일 

 

서울중앙지

 

검장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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